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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 처치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

허인식원장

임플란트주변의연조직처치는골조직에대한처치와더불어임플란트치료의중요한고려사

항들 가운데 하나이다 임플란트의 심미와 기능에 대한 장기적인 예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치료 계획을 작성할 때부터 예상되는 연조직처치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런 연조직에 대한 고려는 발치와에 대한 처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치료 후 유지관리까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무엇보다 먼저 계획하고 있는 임플란트 술식에 따라 발치와에 대한 처치 방법을 다르게 생각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치악 부위에서는 무엇보다 각화치은의 상태가 연조직 처치의 중심에 위치.

한다 적절한 폭의 각화 치은은 임플란트의 수술과 보철 향후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유지 관리에. ,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철 과정도 임플란트 주위 점막의 안정적인 유지.

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의 성공을 위한 연조직 처치를 시기별로 나누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치아를 발거할 당시에는 어떠한 연조직 처치가 필요하고 수술 전에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

가 그리고 임플란트를식립하는일차수술과힐링어버트먼트를연결하는이차수술시에는어? ,

떠한 연조직 처치가 필요하며 보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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